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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각났을 때가 그 일의 기회다.

2.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때가 기회다.

3. 지난날을 생각해 봐라. 확인해 봐라. 힘들었지만, 고생도 했지만, 그때가 기회였기에 

하지 않았느냐. 

4. 가라지가 옆에서 솟아나 괴롭혀도 곡식은 그때가 크는 기회다. 섭리역사도 그러했

다. 

5. 환난과 핍박 때도 섭리역사가 진행되는 1000년 기간은 1시간도 빠짐없이 다 역사

다. 지금도 섭리역사는 쉬지 않고 간다. 

6. 환난 때, 역사가 가장 생명력 있게 펼쳐진다. 

7. 어떤 사람은 환난이 끝나고 역사를 펴는 줄 안다. 환난 때라고 시간이 안 가느냐. 

8. 환난 때도 자기 생명이 존재하듯이, 환난 때도 섭리역사는 생명같이 존재시켜야 된

다. 

9. 역사적으로 섭리역사가 독립을 맞았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역사는 때가 되어 맞은 

<성약 독립 역사>다. 

10. 어떤 미련한 사람은 선생이 나오면 그제야 역사를 펴는 줄 안다. 지금도 역사를 

펴고 있고, 행한 대로 대해 주며 할 것을 다 하고 있다. 

11. 선생이 여기 있다고, 그동안 성자가 말씀을 안 하셨냐.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실천

하면서 구원역사를 펴 나가는 것이다.

12. 비밀 된 것은 숨겨 놓고 역사를 편다. 그래야 반대하는 자들이 모른다. 그래야 ‘지

도자가 갇혀서 못 하겠구나.’ 한다. (큰 잠언임.) 

13. 자기가 밥 먹고, 일하고, 자기 삶의 구원을 이루면서 자기가 살아야 하듯이, 구원

은 자기가 행해야 이루어진다. 

14. ‘구원’은 죽을 자를 다시 살려 주어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때부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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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원을 위해 행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희생만 해 준 것이 된다. 

15. ‘휴거’를 위해서도 조건을 세워 주었다. 그때부터 자기가 휴거를 위해 행하지 않으

면, 그 조건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16. <자기 구원 기간>은 ‘자기 육신이 살아 있는 기간’이다. 그러나 자기의 때와 하늘

의 때가 있으니 ‘때’를 지켜 행해야 된다. 

17. <자기 휴거 기간>은 ‘자기 육신이 살아 있는 기간 중에서 자기 때’가 있다. 그때 

꼭 행해야 휴거된다. 

18. 말로나 글로나 구체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19. 말귀를 알아듣는 성장된 자들은 핵만 말해 줘도 알지만, 어린 자들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해 주고, 반복해서 말해 주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20. 내가 네게 행한 일들이 지금은 무엇인지 몰라도, 후에 가서는 불가능한 표적이었

다는 것을 안다. 

21. 사람이 순간 번뜩 생각한 것들을 자기 육으로 행하려면, 수만 배 시간이 걸린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번뜩 주신 말씀을 인간의 육으로 행하니, 그렇게도 한 

역사가 걸린다.” 하셨다. 

22. 마치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장걸음으로 먼 길을 가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데리고 

행하신다. 


